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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 보장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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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  
보장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조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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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배경한(전 신라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규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

1910년대 신규식의 한중연대 활동과 대중국 민간외교

잘 알다시피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에서 일어난 3 ·1운동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
외 독립운동의 중심축이 되는 임시정부가 왜 상하이에 만들어졌

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 상하이 지역 한인

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그럴 경우 1910년대 상하이 지역 한
인사회의 형성 과정과 함께 그 중심 지도자 신규식을 만나게 된다.

대한제국의 무관 출신으로 서울에 있던 관립 한어漢語학교에

서 중국어를 익힌 신규식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했으나 순국하지 못하고 한쪽 눈만 잃은 비운

의 인물이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망국의 치욕을 경험

한 신규식은 다시 한번 음독을 하지만 그마저 성공하지 못한 채 
울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1911년 12월, 당시 가

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新民會

의 연락망을 통해 중국

의 혁명 소식을 듣고 곧
바로 중국행을 결심하

였고 중국혁명의 중심

지인 상하이上海와 난징

南京으로 향했던 것이다.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대로 신규식이 신해혁

명 곧 우창기의武昌起義

에 직접 참가했다는 이

야기는 사실이 아니지만, 혁명정부南京臨時政府 성립 직후인 1912
년 1월 난징 도착 이후부터 황씽黃興, 후한민胡漢民 등 혁명파 지도

자들과 직접 교유하였고 혁명의 성공을 지지하기 위해 성금을 내
는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신규식은 비슷한 시기에 
상하이와 난징 지역으로 망명해온 한인 지사들, 예컨대 김규식, 
박은식, 조소앙, 홍명희, 신채호 등과 함께 1910년대 상하이 지역

을 중심으로 한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이들 초기 한인 망명자들은 난징과 상하이에서 동제사同濟社

라는 단체를 만들고 유학생들의 어학 공부와 정착을 돕는 등 일
련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화북 지역과 동북 만주 및 노령(러시아령 연해주) 지역을 포함한 
해외 여러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 세력과 연락망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 한편 이들 한인들은 중국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신아동제사新

亞同濟社라는 이름의 한중연대 조직을 만듦으로써 이후의 중국 내 
독립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다. 신아동제사의 결성은 신규식 중심

의 상하이 지역 한인들이 벌인 초기의 대중국 민간외교의 성과로

서 이후 해외 독립운동의 주축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에 만들어지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신규식을 비롯하여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한인 

지사들은, 중국 혁명에 참여하여 중국이 강성해지도록 도운 다음 
그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독립과 근대적 국가 건설을 이룩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한인 지사

들에게 중국혁명은 남의 혁명이 아니라 자신의 혁명운동이었으

니 신해혁명은 중국 일국의 공화 혁명이 아니라 아시아 내지 동아

시아의 공화 혁명이었던 것이다.

특집 —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신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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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강화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내 청원외교운동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곧이어 
강화 협상을 위한 국제회의가 소집되었는데 파리강화회의가 그것

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세계 최대 열강의 지위에 오
른 미국이 파리강화회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미국 대통령 윌
슨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민
족자결주의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유럽 내 소수민족들에게 독립과 자주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었

지만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세계 각지의 식민지 약소민족

들에게도 민족 독립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지의 한국 독립 지사들에게도 민족자결주

의 주장은 엄청난 기대를 안겨주었으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
국 내 한인 지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중국 내에서 일본의 
독점적 세력 확대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특사를 파견

하여 중국의 파리강화회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었는데 이러

한 소식은 신규식을 비롯한 상하이 지역 한인 지사들에게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상하이 한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여운형이 신한청년당을 만들고 그 대표 자격으로 김규식을 파리

에 급파하였고 김규식은 파리에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만들고 

동제사 개천절 모임(1912. 11. 11.)(박정규 편저『조국광복과 민족혁명의 선구자 예관 신규식』, 예관편찬위원회, 2019,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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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회의 참석과 독립 선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러나 일본이 승전국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강화회의

에 한국 대표가 참석하도록 허용 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으

니 파리위원부는 회의장 밖에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외교 선
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내에서 신규식과 동제사 멤버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청원 외교 운
동이다. 김규식 대표 파견 당시 신규식은 항저우杭州에서 신병 치
료 중이었는데 강화회의 대표 파견 소식을 듣자 바로 혁명파 정
부가 있던 광저우廣州로 가서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 파견을 지지

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한편으로는 베이징 지역의 동제사 멤버들

을 통해서 베이징 정부 측과 베이징 주재 미국공사관 측에도 한
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청원 운동에 나섰다. 물론 이러한 청
원 운동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은 거의 없었지만 다만 일부 중국

인들 가운데 한국인들의 청원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 대응은 이끌어 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 및 중국을 상대로 한 청원 운동과 동시에 국내에서 대
표 파견을 후원 지지하는 거국적인 반일 시위운동, 곧 3 ·1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3 ·1운동은 비록 많은 희생 끝에 실패했지만 
국내외에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천명하였으며 상하이에 해외 독
립운동의 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성과를 낳
았던 것이다. 

워싱턴회의 참석을 위한 대중국 외교활동 - 
신규식과 쑨원孫文 사이의 회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성립된 몇 달 뒤인 1919년 11월 해외 여
러 지역의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출범하게 된 통합 임시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이 1920년 12월 상하이에 와
서 취임하였다. 그러나 재정 문제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현안들

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승만이 1921년 5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특집 —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중국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 『진단주보』 기사(제6호, 19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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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자 임시정부는 심각한 내분의 위기 속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
황 속에서 임시정부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 워싱턴회

의였다. 워싱턴회의는 1921년 7월, 미국 대통령 하딩(Warren G. 
Harding)이 제안한 다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계속되고 
있던 열강들 간의 군비경쟁을 조정하고 군비경쟁에 따른 각국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자는 공동의 목표에 열강들이 호응하면서 
열리게 되었다. 특히 영일동맹의 존속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미국

의 일본에 대한 견제 요구가 워싱턴회의 소집의 이면에 깔려 있었

다는 점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가들로 하여금 이 회
의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이의異議가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승만이 떠난 뒤 국무총리 대리와 외무 총장을 겸하며 사실

상 임시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신규식이 1921년 9월 말 상하이를 
떠나 약 두 달간 광저우를 방문하고 중국 혁명정부, 곧 호법정부

의 최고지도자 쑨원孫文과 회담한 것은 바로 워싱턴회의 참가를 
위한 대중국 외교활동이었다. 1921년 10월 10일에 이루어진 쑨
원과의 회담에서 신규식은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승인과 재정

적 지원,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 학생 입학 등을 요청하였다. 당시 
호법정부 휘하의 비상 국회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결
의를 하였고 호법정부에서는 임시정부의 대표를 광저우에 주재

하도록 허용하였으며 다수의 한국 학생들을 남방 정부 휘하 각성

各省의 군관학교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지원책에 동의하였다.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승인은, 임시정부가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영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다만 
호법정부 휘하 비상 국회에서 한국독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

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당시 중국

의 대표권을 가진 중앙정

부가 베이징에 있었기 때
문에 쑨원의 남방 호법정

부 자체가 워싱턴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됨으로

써 임시정부의 워싱턴회

의 참가를 지원해 줄 여
력은 없었다.

외교활동의 좌절과 신규식의 순국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에 걸친 시기에 신규식을 비롯한 한인 지
사들의 중국 혁명 참여와 그를 통한 중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중국 혁명 자체가 한
국독립을 지원해 줄 만큼 순탄하지 못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
른 한편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중국 중심주의, 곧 
중화주의적 입장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쑨
원을 비롯한 중국 혁명파 지도자들의 경우에 표면상으로는 한국

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전통적 중화주의中華主義

적 영토 관념과 함께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거나 완충국으

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호법정부의 사실상의 승인을 얻어내

는 등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식은 1921년 12월 상하이 
귀환 이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임시정부 자체가 재
정 조달 등 기본적인 존립 기반을 가지지 못한 채, 외교 노선과 군
사노선 등 노선상의 갈등 속에 분파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상
황 속에서 신규식이 지나치게 중국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자주성

을 훼손했다는 “사대주의자”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이 신규식으로

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신규식은 워싱턴회의가 종
결된 직후인 1922년 3월 20일, 국무총리 대리와 외무 총장에서 
사임하였으며 그 후 임시정부는 더욱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신규식은 원래 앓고 있던 심장병과 신경쇠약이 급격하게 악화되

면서 금식을 단행하였고 절망 가운데 9월 25일 순국하고 말았다. 
국제적 정의와 도덕에 의존하는 외교 독립운동은 그 자체가 너무

나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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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김도훈(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미국 외교 

1차 세계대전 종결과 국제사회 재편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4년이 지난 1918년에야 마무리

되었다. 이후 전후 처리와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

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

와 1921년의 워싱턴회의가 그것이다. 
파리강화회의 개최 전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민족자

결주의는 식민지 국가들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들

었다. 그러나 파리강화회의는 승전국인 연합국이 패전국인 동맹

국(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독일제국, 오스만제국 등)에게 전쟁

에 대한 책임과 배상 등을 묻기 위한 자리였다. 따라서 식민지 국
가의 독립은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을 뿐이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한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이에 해
당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회의 결과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 부상,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일본이 동아시아 신흥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주에 대한 반영구적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
역으로의 팽창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영국

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
국 등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동아시아 팽창정책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회의가 1921년의 워싱

턴회의였다.  
국제정치는 강대국들의 이익과 상호 견제가 작용한다. 따라

서 당시 열강들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인들의 독립 호소에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설령 한국의 독립에 대해 관심을 보였더라

도 일본의 팽창정책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버릴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파리강화회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 워싱턴

회의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구미위원부와 워싱턴회의

1919년 3 ·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

부)는 ‘정부 승인’이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미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1919년 8월 이승만은 한성임시정부 집정관 총재 명의

로 워싱턴 D.C.(이하 워싱턴)에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Korean 
Commission)를 설치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구미위원부는 워
싱턴에 본부를 두고, 필리델피아와 시카고에는 통신부를 두었다. 
또한 유럽인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도 사무소를 설치하고, 
북미 ·하와이 ·멕시코 등에는 지방위원부를 설치했다. 

특집 —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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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위원부는 1919년 4월 서재필이 이끈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

의 활동을 이어받아 확장한 것이다. 구미위원부는 한국통신부 시
절인 1919년 5월 미국인을 중심으로 조직했던 한국친우회韓國親友

會(�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를 미국 21개 도시와 유
럽의 런던과 파리까지 확장하며 회원 2만 5천 명을 확보했다. 또한 
한국통신부에서 발행한 영문 잡지『한국평론(Korea Review)』과 
다양한 선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구미歐美 각국에 한국의 독
립을 선전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구미위원부의 활동 중 가장 큰 활동은 워싱턴회의 참가였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된 워싱턴회의(1921.11~1922.2)
는 미국, 영국, 일본 등 9개국 대표단이 군비 축소와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는 미국

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로의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었다. 
워싱턴회의 개최 소식을 임시정부에 가장 먼저 알린 인물은 

서재필이었다. 서재필은 1921년 7월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

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외교 활동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서재

필의 요청에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에 모든 사항을 위임했다. 
이미 1919년 파리강화회의 실패를 경험한 임시정부는 워싱

턴회의를 독립운동의 마지막 외교 무대로 인식했다. 물론 임시

정부를 비롯한 한국 측 그 누구도 워싱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

다. 그럼에도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자신을 단
장으로 한 대표단을 꾸렸고, 임시정부는 이를 적극 후원했다. 
1921년 9월 임시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단은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대표단이 아무런 국제상 지위도 없고, 공식 초대로 
받지 못한 미자격 대표단이며, 1차 세계대전 5대 승전국 중 하나

인 일본의 식민지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 대표단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한국의 독립 문제는 워싱턴회의 의제

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파리강화회의에 이어 두 번째 
외교 활동 무대였던 워싱턴회의에서도 참가조차 못 하는 결과를 
빚었다. 워싱턴회의 참가 무산으로 재미 한인들은 구미위원부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재정 지원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 이후 구미위원부는 겨우 사무실만 유지하며 
사실상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여 전
쟁이 일어나길 기대했던 바람과는 달리, 미일 간에 친밀한 관계

가 유지되자, 1937년 중일전쟁까지 별다른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도 없었다.

구미위원부 직원 일동

구미위원부 본부(워싱턴,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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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외교위원부와 주미외교위원회

임시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유랑생활을 정리하고 1940년 9월 충
칭에 안착했다. 충칭에 자리를 잡은 임시정부는 본격적으로 일본

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9월 17일 창설된 한국광복군이 그것이

다. 광복군 창설과 함께 임시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 1941년 6월 임시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임시

정부 승인과 원조,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 참가 승인을 요청했다. 
임시정부의 대미 외교는 재미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1941년 4월 북미와 하와이 한인 단체 대표들은 재미

한족연합위원회(이하 한족연합회)를 창립했다. 한족연합회는 임
시정부 후원, 독립운동 확대를 위한 외교와 선전, 미국의 국방사

업 후원을 주된 목표로 설정했다. 한족연합회는 외교와 선전 활
동을 전담하기 위해 주미외교위원부(이하 주미외교부)를 설치한 
뒤, 임시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임시정부는 주미외교부를  

추인하고 임시정부 외무부 산하로 편입시켰다. 주미외교부 위원

장은 이승만이었다. 한편, 한족연합회는 임시정부 후원을 위해 ‘독
립금’ 명목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전체 재정의 2/3를 임시정부로 

주미외교위원부 협찬회 일동

김구의 통고문이 실린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122호, 194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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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했다. 나머지 1/3은 미주에서 사용할 외교와 국방공작 후원

경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1941년 진주만 공습 다음 날인 12월 8일 미국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자, 임시정부도 다음 날인 12월 9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
면서 이승만에게 대미 외교 활동을 지시하였다. 주미외교부는 미
국정부에 임시정부 승인과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주미외교부는 
1942년부터 3년 동안 미국 국무부 ·전쟁부 ·백악관 등에 임시정

부 승인과 무기 대여를 30여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
미협회 등 미국인 중심의 후원단체를 조직하여 미국 정부 각 부
처에 임시정부 선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중 성과

를 거둔 것은 1942년 2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대한인자유대회였

다. 한족연합회와 주미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에는 미국인 
회원 상당수가 참석하여 연설했다. 미국인 회원들은 한국의 독립, 
임시정부 승인, 이승만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임시

정부 승인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1942년 초 미국 국무부는 임시정부 불승인과 함께 신

탁통치 실시를 정책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에 대
해 임시정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임시정부는 주미외교부를 대
미 외교 통로로 단일화했지만, 1943년 중반부터 재미한인사회는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주미외교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임시정부는 1944년 8월 주미외교부를 폐지하고 주미외교위

원회(이하 주미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그대로 이승만이 
맡았다. 그러나 내부 갈등이 깊어진 관계로 주미위원회는 전처럼 
전폭적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 이후 이승만은 대미 외교보다는 한
미협회의 공동 행사, 또는 이승만 개인 선전에 중점을 두었다. 이
로 인해 재미한인사회에서는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대해 적지 않
은 비판이 일었다. 

주미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은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이승만을 단장으

로 하는 대표단은 임시정부 승인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이승

만은 미국이 소련에 한국의 지배권을 양도했다는 이른바 ‘얄타밀

약설’을 제기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 국무부 관리를 공산주의

자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원하던 정부 승인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독립운동노선과 외교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최종 목표는 국권 
회복이었다. 비록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지만, ‘임시’

가 아닌 ‘정식’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과제였다. 
독립운동 방략에는 흔히 독립전쟁론, 실력양성론, 외교론 등

이 거론된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은 독립을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

가 있다. 독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실력양성론이나 외교론은 자
치론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에서 외교는 강대국들의 이권 경쟁이자 견제의 수
단이었다.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펼친

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더구나 약소국도 아
닌, 식민지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받아들일 강대국은 없었다. 이
런 인식은 안창호의 국제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을 펼친 이유는 
독립이라는 절대 가치를 이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이 아
니었을까. 

주미외교위원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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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유럽은 제국주의의 광풍과 함께 세계열강들이 패권을 다투던 각축장

이었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이었다. 1919년 프랑스 베르

사유에서는 1차 대전 종전 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1
차 대전 초반 내내 중립을 지키던 미국은 참전하여 연합국의 승전을 이끌었다. 그
러한 가운데 1918년 미국 의회에서 선포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 원칙’은 -특히 
제5항의 「모든 식민지 문제의 공평한 조치」 부분은- 전 세계 약소국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 지사들을 한층 흥분시켰다. 결과적으로 강화회의

에서 적용된 윌슨의 민족자결은 패전국 식민지에 한정한다는 것이 전제였지만 약
소국가들은 자신들의 독립 문제가 회의에 상정되길 기대하며 저마다 파리로 대표

단을 파견했다. 우리는 당시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한청년당을 
급조하였고 남다른 외교 감각과 영어에 능통했던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이 대표로 
선출되어 파리로 향하게 되었다.  

파리위원부의 활동

2월 1일 상하이를 출발한 김규식은 3월 중순경 파리에 도착하여 샤토당街 38번지

에 한국통신국을 설치하고 즉시 공보 및 청원 활동을 시작했다. 임시정부가 수립

된 후 정식으로 외무총장과 강화회의 전권대사로 임명된 김규식은 김탕, 이관용, 
여운홍, 황기환, 조소앙 및 5명의 프랑스 현지 사무원을 보강하여 파리위원부의 
진용을 갖추었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활동을 보인 파리위원

부의 활동은 첫째 공보, 둘째 연대와 후원, 셋째 청원서 제출로 요약할 수 있다.
파리위원부에게 있어서 공보 활동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식민지 상태에 

놓인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통신전通信箋(Circulaire)」을 발
행하였다. 이것은 영문과 불문 매호 2,000부씩 총 23호를 발행하여 각처에 발송

하였다. 이외에도 「Le Mouvement d’indépendance de la Corée et la Paix(한국

의 독립과 평화)」, 「�e Korean movement(한국의 독립운동)」, 「Young Korea(청
년한국)」, 「La Corée libre(자유한국)」 등의 공보 책자를 각지에 배포하였다. 또
한 각종 언론에 기고 또는 제보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당
시 임시정부에 보고한 『구주의 우리 사업』에 보면,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유럽 
각 신문에 한국 문제가 게재된 건수가 총 181종의 신문에 517건, 프랑스는 133종 
신문에 423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엄청난 노
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파리위원부는 프랑스 인권연맹과 협의하여 1920년 1월 8일 생
제르망의 지리학회 강당에서 “극동에서 위협받는 평화”라는 주제의 컨퍼런스

를 5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3 ·1운동 당시 부산을 거쳐 산둥반도山東半島까지 여행하던 중 일본의 잔혹한 진
압 현장을 직접 목도했던 펠리시앙 샬레 교수가 연설과 함께 한국의 참상을 찍은 
슬라이드 필름을 상영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

도 파리위원부는 여러 국제회의에 대표들을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세계적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9년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 글. 이장규(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박사)

임시정부의 
대유럽 외교 

특집 —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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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

의자 대회에는 이관용과 조소앙이 참
가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이 만장

일치로 채택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
정하고 결의한 최초의 사례였다.

각국의 우호적인 여론과 동정을 얻
기 위한 노력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약소국가에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사회

당, 노동총연맹, 인권연맹 그리고 중국

대표단을 비롯한 약소국가의 대표단 등
의 다양한 인사들과 연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1919년 8월 6일 
김규식이 파리를 떠나기 전 외신기자클

럽에서 열렸던 그의 환송연은 그간 그
의 활동상을 짐작게 할 만큼 60여 명의 
프랑스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과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지지해 주
었다. 당시 참석한 이들을 바탕으로 훗
날 ‘한국친우회’가 창립되었다. 또한 여
러 약소국가의 대표단, 지도자들과도 

연대를 모색하였는데 그중 주목되는 것이 베트남의 호찌민이다. 프랑스 비밀경찰

의 ‘호찌민 사찰 문건’에 의하면 김규식, 황기환 등의 파리위원부 인사들과 호찌민

은 프랑스 사회주의자 모임에 동참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자택

을 방문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민족들의 권리연맹’의 
발기인에 한국대표로서 김규식이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여러 약소민족들의 
대표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함을 살필 수 있다.

파리위원부는 강화회의 기간 중 총 세 차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김규식

은 파리로 출발하기 전 이미 상하이에서 신규식과 함께 작성해 한국공화독립당 
총재와 사무총장 자격으로 서명한 서한을 파리 도착 이후 미국대표단을 통해 윌
슨 대통령에게 전달하였고, 신한청년당 대표의 서명이 된  해방을 위한 한국 국민

의 호소를 담은 「비망록」은 서한과 함께 4월 5일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다. 이후 파
리위원부에서 작성된 정식 청원서와 비망록(영문과 불문 각 10부)은 파리강화회

의에 5월 10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윌슨 대통령, 로이드조지 수상 및 클레망소 
강화회의 의장에게 각각 편지를 동봉해 공식적으로 한국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그리고 동부전선에서 나
가 함께 싸운 5,000명의 한국인을 대신하여 김규식이 제출한다고 서명하였다. 청
원서는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 상 ·하원 및 강화회의 참석차 파리에 머물고 있던 
각국 영수들 그리고 파리에 머무는 각국의 재야인사들과 각 신문사 및 파리에 주
재 각국 통신원들, 각 지방 신문사와 유럽 각국의 중요 신문사에도 일일이 청원서

파리강화회의 임시정부 대표단(1919)

「통신전通信箋(Circulaire)」20호(19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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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달되었다. 각처에 배포한 청원서는 영문과 불문 합계 8,000여 부에 달했다. 
또한 김규식은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한국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선언서와 
요청서」를 황기환에게 보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 독립을 위한 
청원 활동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임시정부 주불대표 서영해

서영해徐領海(1902-?)는 프랑스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25
년을 체류했다. 그가 활동했던 30~40년대는 윤봉길 의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 기나긴 험로를 걷던 시기였기에 유럽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그의 외교활동은 
더욱 가치가 있다.

3 ·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서영해는 상하이로 망명했고 임시정부

의 권유로 1920년 12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파리위원부 주선으로 초 ·
중 ·고등 과정을 거쳐 소르본 대학과 파리고등언론학교에서 언론학과 정치학을 
공부한 서영해는 1929년 ‘고려통신사’를 설립했다. 독립된 언론 활동을 통해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고려통신」이라는 선전 책자와『어느 한국인

의 삶과 주변(Autour d’une vie coréenne)』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발간하며 작
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작품에 나타난 극동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그를 극동 문제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게 하였다. 이후 언론에 기고한 여러 글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일제 침략의 잔학성을 규탄했다. 그는 1929년 7
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제2회 반제국주의연맹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열변으로 각
국 대표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

길 의거가 일어난 뒤 안창호가 일경에 피체되자 서영해는 즉각 프랑스 각 언론기

관에 서신을 발송하고 파리 외무성을 상대로 구명운동을 펼쳤다. 비록 안창호 석
방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같이 피체된 한인 일부가 석방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후 1933년 1월, 이승만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독립 문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만주의 한국인 문
제를 다루며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수립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리튼보

고서」 채택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에 기여하였다. 
1936년 3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무부 주법

특파위원에 임명된 서영해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과 지속적

인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활동상과 유럽의 정세를 보고하였다. 그는 1936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만국평화대회에 참석하여 한
국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 민족의 자주적 평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1937
년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브뤼셀 구국공약회九國公約會에 참석한 그는 개인과 단
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한국 문제를 알리고 극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의 중국 침략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다”라는 글을 통해 ‘베를린-로마-도쿄의 축’을 설명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예견하

기도 했다. 프랑스 경찰국의 보고서에 보면 서영해는 스페인 내전 당시 파시즘에 
서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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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했던 지식인들을 기리기 위한 ‘반파시스트 작가회의’에 로맹 롤랑(Romain 
Rolland) 등의 지식인들과 함께 참가하여 그들을 지지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밀고로 6개월간 투옥되기도 하였고 석방 후에는 레지스탕스들과 함께 지
하활동을 하며 지냈다. 1944년 파리 해방 후, 그는 임시정부와 연락을 재개하며 
자유 프랑스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해방을 맞
아 귀국을 앞두고 서영해는 ‘한국친우회’ 회장을 역임했던 루이마랭에게 서신을 
보내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으로서 한국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주
저하지 않고 한국을 옹호해 준 것”에 대하여 한국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

을 전하였다. 서영해는 1920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이래 1945년 8월까지 대한

민국 임시정부 대유럽 외교의 최선봉에서 활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졌다. 그러나 프랑

스 파리는 당시 외교의 중심지이긴 하였어도 아무 연고도 없는 불모지와 다름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과 열악한 여건들을 감내해가며 실로 엄청

난 활동을 보여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와 서영해의 외교활동은 가시적인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 한국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

서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서영해『어느 한국인의 삶과 주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침내 충칭重慶에 정착, 체계적인 승인  
외교활동을 시작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 ·1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대내외에 대한민

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일항쟁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최초 상하이上海

에서 수립되었으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본거지를 10차례 이동한 후 1940년 9
월 충칭重慶에 정착하였다. 충칭에 정착한 후 임시정부는 정부의 조직을 당黨 ·정政 ·  
군軍체제로 정비하였다. 즉, 민족주의 세력을 결집하여 한국독립당으로 통일을 이
루었고, 정부의 지도 체제를 집단지도 체제에서 단일지도 체제로 변경하였다. 또
한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을 창설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한 군사정책을 실
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42년 좌익진영의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

하고,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정치와 군사적으로 통일

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휘 통할할 수 있
는 최고기구이자 민족의 대표 기구라는 위상과 권위를 되찾게 되었다. 

충칭에 정착한 이후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한 
승인 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다. 승인 외교활동은 중국과 미국을 주 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활동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

도 이루어졌다. 1944년 8월 15일 『독립신문』에 실린 「한국 임시정부, 동맹국에 승
인을 요구하다」 기사는 1944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서 전후 처리를 위한 연합국 4개국의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 개
최에 맞춰 발표되었다. 이 기사에는 임시정부는 한국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최
고기구이며, 동맹국들이 임시정부로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임시

정부로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 민족을 대표하여 동맹국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얻고 물자 원조를 받아 한국 국내외의 항일투쟁과 항일전쟁을 전개해 동맹국의 
승리와 한국의 독립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충칭 시기 임시

정부가 추진하였던 승인 외교활동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전개하였던 승인 외교활동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4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상하이에서 온 소식

— 글. 최정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동맹국에 승인을 요구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동맹국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독립신문(충칭판)』 (제2호, 194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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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당 정부와 한중문화협회를 통해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교섭하다

충칭에 정착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와 교섭하기 위해 중국국민당과 협조 체제

를 유지하였고, 대중국 외교활동 목표는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 재정 지원 문
제가 주를 이루었다. 1940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12
월 10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

서를 통해 한국도 일본에 대항하여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고, 임시정부는 연합국과 함께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일본과 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한 후 이를 중국 정부에 통
보하고 한 ·중 두 나라가 선봉에 서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요
청하였다. 

1941년 10월 중국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단일화한다는 것과 함께 “임시

정부 승인 문제를 영국 ·미국 정부와 협상하고 중국의 국무회의에도 제출하겠다”

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독립운동 세력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임시정부를 지원하되 승인하고 있지 않았는데, 좌우합작을 전제로 임시

정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춘 것이었다.
중국 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임시정부는 1942년 1월 30일 김구 주석 명의로 

장개석蔣介石에게 「관어승인한국임시정부지절략關於承認韓國臨時政府之節略」을 제출

하였다. 김구 주석은 이 요청서에서 국제정세가 반침략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

고 있는 지금이 임시정부를 승인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임시정부의 지속적인 승인 요청에 따라 중국국민당 조직부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건의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부장 주가화朱家驊는 
1942년 두 차례에 걸쳐 장개석에게 중일전쟁이 발발한 7월 7일 또는 쌍십절(10
월 10일)을 기념하여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공식 승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 명의로 임시정부 승
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장개석에게 보내 중국 정부가 솔선하여 임시정부를 승인

해 줄 것과 김구 주석이 장개석과 면담을 통해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

기도 하였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1943년 7월 26일 ‘김구-장개석 
면담’에서 김구 주석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관철해 달라”고 요청하

였다. 장개석과 면담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루어졌다. 김구 주석은 1944년 7월 
3일, 장개석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혁명동지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 동맹국 군대

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들과 싸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정식으

로 승인을 받지 못하여 군사작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노력은 1942년 외교부장 조소앙, 손문孫文의 아들 손

과孫科 등이 결성한 한중문화협회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한중문

화협회는 강연회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중 합작과 임시정부 승인 문
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일으켰다. 특히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
(1942.1.30.)(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외교활동, 2008, 172쪽.)



한중문화협회는 동맹국에 조속히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

기도 하였다. 
중국이 임시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

던 것은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들의 전후 한반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

로, 독자적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은 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하였다.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관계에 임시정부 승인 외교활동을 전개하다

임시정부는 미국에서도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승인받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
력을 전개하였다. 대미 외교를 위해 임시정부는 1941년 6월 6일 주미외교위원부를 
설립하였고, 임시정부 고위인사, 군사지도자, 민간 차원을 포괄하여 미국의 정 ·관
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941년 12월 11일 조소앙 임시

정부 외무부장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민족 전체가 반침략 운
동에 참여하고 추축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한국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미국이 한국의 독립 정
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942년 9월 29일 한국광복군 지도자인 이청천과 
김원봉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적절

한 지원을 해주면 연합군의 전투력이 증강할 것이며, 승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1944년 6월 17일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이 미국 대통령, 부통

령 그리고 국무장관에게 서한과 비망록을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특히 비망록에서 임시정부의 잠재력과 임시정부를 승인해야만 하
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1944년 8월 13일 임시정부는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한 워싱턴 4개국 회담(덤바턴 오크스 회의)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음

과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초략) 연합국들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4대 강국의 긴밀한 합
작 하에 우리 한인들의 인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긴급

한 요구사항을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인 무장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  
2. 우리들의 독립운동과 연락이 순조롭게 행해지도록 연합국이 대한민국 임시정

부를 정당한 혹은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해 줄 것.” (후략) 

이 승인 요청서는 전세가 연합국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을 임시정부가 정확

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과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 정식 
정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했던 임시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미외교위원부를 통해서도 미국 대통령, 국무성, 국방성 등에 여러 차례 서
한을 보내고 면담을 통해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대여법 적용을 요청하였

다. 또한 한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중
심이 되어 국무장관과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였다. 

16 ● 대한민국 임시정부 — 상하이에서 온 소식

임시정부가 워싱턴 회담측에 보내는 승인요청서 
(1944.8.13.)(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0』 , 주미외교위원부Ⅱ, 2007, 396쪽.)

한미협회에서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194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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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미협회 크롬웰 의장은 미 코델 헐(Cordell Hull) 미 국무부 장관에게 
한미협회의 목적을 알리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승인 문제를 허락해 달라고 요
청하였다. 

“(초략) 사실상의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

도 여전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서양헌장이 말장난이 아닌 실천적인 것
임을 증명하는 데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후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독립에 우호적인 의견을 가진 미국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

은 이러한 의견을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지속해서 요청하여 미국 정부가 대한민

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지속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에 대해 

한국 문제가 인도를 포함해 다른 아시아 식민지 국민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한국에 대한 임시정부 승인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고수하였다. 또한 미
국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선언과 어느 특정 단체(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문제

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임시정부의 승인 외교활동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충칭 

시기 임시정부는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활용할 줄 아는 안목

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변화된 전략 환경을 적확的確하게 분석

하여 대응한 것은 오늘날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춤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내의 다양한 친한 우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 차원만이 아닌 민간 차원으로 외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의사

결정자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
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 임시정부의 인물들18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독일 유학생들의  
독립운동나무

—글. 이계형(국민대학교 교수)

2024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김갑수(1894~1938) ·황진남

(1897~1970) ·이의경(1899~1950, 이명 이미륵) 등 3명이 선정되

었다. 이들의 상하이 망명 계기, 생몰, 고향 등은 각기 달랐지만, 
20대 초중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활동하다가 독일

로 유학길에 올랐고, 독일에서 결성된 ‘유덕고려학우회留德高麗學友

會’에서 활동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이들

의 얘기를 시작하려 한다.

독일 유학 중 유덕고려학우회를 이끈 김갑수

김갑수는 이상재(1850~1927)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김갑수와 
이상재는 충남 한산면 종
지리 출신으로 동향이다. 
이상재는 1902년 ‘개혁당 
사건’에 3년간 옥고를 치르

면서 개신교를 받아들였

고, 출옥 후 그는 1904년 
종지리에 교회를 세우려 
하였다. 이때 뒷집에 살던 
김갑수의 부친 김영성金永

聲이 교회 설립 자금을 대
주는가 하면 논산의 어느 

고가古家를 헐어 목재를 배로 싣고 와 교회 설립을 도왔다. 당시 김
갑수 나이는 10살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김갑수는 이상재의 서울 
집에서 기숙하며 경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김갑수는 1916년 3월 경성중앙청년학회 동창생 신기준申基

俊 ·이영훈李英勳 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南京 금릉대학에 
입학하였다. 금릉대학은 중국 남부의 개신교 교파들이 연합해서 
세운 대학이었다. 당시 금릉대학에는 서병호 ·여운형 등이 수학

하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여운형 등의 주도하에 상하이에 설립된 신한청년

당에 가입, 활동하였다. 신한청년당은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

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해 회원들을 
국내 각지에 파견하였다. 이때 김갑수는 군산에 파견되었다가 체
포되었다.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인 간수의 도움으로 탈출

하여 상하이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1919년 4월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임시의정

원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의회

로서 임시헌법상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였다. 의회는 도별로 
뽑힌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무렵 그는 임시의정원 
부의장 김인전金仁全(1876~1923)의 여동생 김정신과 결혼하여 가
정을 일궜다. 당시 그는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가지고 국
내 잠입, 전북 임피 등지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김갑수는 1921년 임시정부 주선으로 유학생 16명을 인솔하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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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이는 당시 임시정부가 한인 청년들의 
해외 유학을 장려하던 것과 1920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 외국 유
학생 파견을 시행 방침으로 정한 결과였다. 이에 서영해는 1920
년 11월 프랑스로 유학길에 올랐고, 김갑수는 독일로 유학을 떠
난 것이다. 

그는 베를린 뷔츠부르크대학(University of Wurzburg)에 입
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하였다. 유학 당시 그는 매우 곤궁하여 안
중근 사촌 동생 안봉근安鳳根의 주선으로 수도원에서 수개월간 생
활하기도 하였다. 안봉근은 외국인 신부를 따라 독일에 유학하여 
전기공학을 공부한 뒤, 베를린에 정착하여 두부 공장을 경영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이때 김갑수는 유덕고려학우회를 조
직하여 간사장으로서 68명의 독일 유학생을 이끌었다. 학우회는 
베를린 칸트슈트라세(Kantstraße) 122번지 안봉근의 집에 사무

실을 두었다. 
학우회는 『회보(Heba)』 잡지를 발행하여 재독한인의 동향과 

국내외 소식을 전했다. 김갑수를 비롯한 회원들은 고학생이었지

만, 임시정부를 지원하며 대외 선전 활동을 펼쳤고 여러 국제대

회에 참가하여 일제의 억압을 세상에 알리는가 하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우회는 1923년 10월 12일 일제의 
관동대학살을 폭로하고자 「한인 학살」과 「동포에게 고함」 제목의 
전단을 제작하여 유럽뿐 아니라 미주, 임시정부 등지에 뿌렸다. 

김갑수는 1926년 학업을 마쳤지만, 임시정부가 유명무실한 
상태였기에 상하이로 가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

다. 귀국 후 그는 이상재 권유로 7개월여 동안 배재학교 교감을 
지내다가, 북간도로 망명하여 동흥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 
그곳에서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했던 그는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하였던 윤건중尹建重의 권유로 1927년 귀국하였다. 그는 전
북 완주군 봉동에 윤건중이 설립한 봉우산업조합 이사로 참여하

여 민족자본 육성과 임시정부 자금 마련에 진력하였다. 하지만 
그는 불의의 부상과 과로로 얻은 늑막염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1938년 8월 15일 4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일제와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던 황진남

황진남은 김갑수 ·이의경과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 황명선을 따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자랐다. 그는 미 감리교 선교부가 운영하던 오아후섬의 한
인기숙학교(6년제)에서 수학하였고, 호놀룰루 마노아벨리 중앙태

평양학교(중학 과정)를 거쳐 1916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캘리

포니아대학 광물학과에 입학했다. 

그가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안창호의 역할이 컸다. 그는 재
학 중 1917년 3월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중앙총회(회장 안
창호)에 가입하면서 안창호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남다른 애국심

을 키워온 그는 1919년 3 ·1운동이 일어나자, “나랏일에 한 부분을 
돕고자” 한다며 자퇴하고 캘리포니아 각지를 돌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유세하였다. 

1919년 5월경, 그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통신원으로 안
창호 ·정인과鄭仁果와 함께 상하이로 건너왔다. 이후 그는 임시정

부에서 내무총장 안창호 비서, 임시의정원 미주 의원, 외무부 참
사 등을 역임했다. 이런 중에 1920년 5월경 미국 상 ·하원의원이 
‘관광단’을 구성하여 필리핀 ·홍콩 ·상하이를 거쳐 8월경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때 임시정부는 선전을 통한 외교

활동에 힘을 쏟았다. 안창호가 ‘미의원주비위원회’를 구성하자 황
진남은 그를 도와 준비를 철저히 했고, 임시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미 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도산 안창호와 황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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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와 황진남은 1920년 7월 31일 미의원단이 상하이에 도착

하기 전 방문 예정지였던 홍콩을 찾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미 
의원단은 8월 5일 곧장 상하이로 들어갔다. 이에 안창호· 황진남 
등은 서둘러 상하이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떠난 다음 날이었다. 
이후 안창호· 황진남 등은 미 의원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인 8월 
14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8월 16일부터 5일 동안 미 의
원들을 만나 줄곧 한국이 독립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임
시정부 승인 문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 의원들의 
한국 독립 원조 약속은 어디까지나 ‘구두상의 개인적 의견’에 불
과했다. 

황진남은 1921년 2월 임병직과 함께 상하이를 떠나 프랑스

로 향했는데, 그곳 파리위원부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려 
하였다. 그런데 그해 5월경 돌연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대학에 입
학하여 고학으로 철학을 전공하였다. 김갑수가 독일에 유학길에 
올랐던 시점과 비슷하였다. 재학 중에 황진남은 아인슈타인과 상
대성이론에 관한 두 에세이를 『동아일보』에 실기도 했다. 1923년 
10월 그는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많은 한인이 학살당했다는 소식

을 듣고는 「한국에서 일본의 유혈 통치」 제목의 독일어와 영문 전
단지를 제작하여 해외 한인사회와 각국 정부 및 기관에 배포하여 
일제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며 이를 성토하였다. 

졸업 후 황진남은 1925년경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소르본대

학에 입학하여 수리학數理學을 전공하였고, 이때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였다. 졸업 후에도 파리에 머물다가 1938년 9월 국내에 귀
국하여 고향 함흥에서 프랑스인 부인과 함께 살았고, 1944년에는 
당시 설립한 함흥의학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생활하였고, 다
음 해 해방을 맞았다.

이후 황진남은 상경하여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동맹에 가입, 
비서로 활동하였다. 그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외무국방위원장으

로 선출되었으나 1948년 3월 사임하였다. 이후 그는 주한 미 대
사관에서 번역과 통역을 담당하다가 1950년 6 ·25전쟁이 발발하

자 미국 육군성 소속으로 일본 도쿄로 건너가 활동하던 중 1970
년 5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독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한국을 알린 이의경

이의경은 이미륵李彌勒(Mirok Li)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해
주에서 상인으로 성공한 천석꾼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는 해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경성의학전문

학교에 진학했다. 그가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1919년 재학 중 
3 ·1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다. 

1919년 6월, 그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에 입단했다. 청년외교단

은 임시정부에 국내 상황 통보, 독립운동 자금 모집 ·전달, 독립 여
론 조성 목적의 각종 인쇄물 작성 ·반포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의

경은 편집부장으로서 1919년 8월 28일 국치기념일에 맞춰 『외교

시보』를 인쇄해 서울과 각지에 유포해 국내 ·외 정세를 알렸다. 하
지만 그해 11월 말 일제 경찰에 청년외교단 활동 정보가 노출되어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자, 이의경은 상하이로 망명하였고 그곳 대
한적십자대에 들어가 간호사를 교육했다. 

1920년 5월, 그는 안봉근과 요셉 빌헬름 선교사의 도움으로 
독일로 건너갔다. 그는 김갑수보다 먼저 뷔르츠부르크대학에 입

독일 뮌헨 교외 그래펠핑시 ‘쿠르트 후버 거리’에 세워진 이의경 기념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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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였고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모두 중퇴

하고 1925년 뮌헨대학 동물학과에 편입해 졸업했다. 그는 깁갑

수 ·황진남과 달리 졸업 후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1927년 10월 
뮌헨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는 재학 중 벨기에 브뤼셀 에
그몽 궁전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 반제국주의대회’에 참가하

여 21개국 174개 단체 대표단 앞에서 일제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성토하고 한일병합조약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임시정부를 인정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의경은 1928년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그

는 1931년 독일 문예지 Die Dame에 최초의 단편 소설 『Nachts 
in einer koreanischen Gasse(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를 발표했

다. 또한 그는 뮌헨대학 교수 쿠르트 후버와 많이 교류하였다. 그
런데 후버 교수가 1943년 반나치 저항 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자, 그는 당대의 가장 고귀한 사람을 잃었다

며 탄식했다. 이후 후버 교수의 가족들이 연좌제와 감시에 시달리

고 전시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의 배급품을 그 가족에게 나눠주는 등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돌봤다. 또한 그는 반나치 지식인들과도 교류하였고 나치를 비판

하곤 했다. 이렇듯 이의경은 일제뿐 아니라 나치 독일에 저항하

였던 몇 안 되는 지식인이었다. 
1946년 이의경은 자서전적인 소설 『Der Yalu fließt(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책을 출판했다. 당시 이 책은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으로 선정되었고 독일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 그는 
1948년부터 뮌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학과 동양철학을 가르

치던 중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타계했다. 

임시정부 독일 유학생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

김갑수 ·황진남 ·이의경 등은 1920년대 초 임시정부가 파견한 독
일 유학생이었다. 이들은 고학하면서 베를린의 여러 대학에서 물
리학 ·철학 ·의학 ·동물학 등을 배우며 독립한 조국의 인재가 되기

를 꿈꿨다. 이들은 유덕고려학우회에서 활동하며 임시정부를 지
원하거나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제의 악행을 국제사회에 알
리는가 하면,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한국 독립의 정당성 ·당위

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독립은 쉽게 오지 않았다. 김갑수 ·황진

남은 고국으로 돌아왔건만, 일제 통치하에서 자신들의 포부를 맘
껏 펼치지 못했다. 다만, 그들이 독일에 남겨 놓은 발자취는 오늘

날에도 지워지지 않고 후세에 이어져 한국과 독일을 이어주는 징
검다리가 되었다. 

독일 베를린 유덕고려학우회가 있었던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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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외교사화』(석린 민필호石麟 閔弼鎬 편編, 충칭重慶, 
동방출판공사東方出版公司, 1942)

대한민국 임시정부 — 임시정부의 자료22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될 때까

지 충칭을 마지막으로 27년간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중국에서 임시정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두 도시가 상하이와 충칭이라면, 광저우廣州는 임시정부 초기

의 대중국 외교 기틀을 마련한 도시이다. 임시정부는 1921년 5월 광둥廣東에서 수
립된 손문孫文의 호법정부를 상대로 외교 특사 신규식申圭植(1880~1922)을 파견해 
임시정부의 승인 및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때의 논의 결과

는 이후 중국 국민정부의 기본방침으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전후 외교 활동 및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중국 혁명

가들과의 교류를 증언하는 기록이 『중한외교사화中韓外交史話』이다. 이 책은 1942
년 충칭에서 중문으로 출간된 것으로 1921년 당시 신규식을 수행하였고, 또 사적

으로는 신규식의 사위이자,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맡았던 독립운동가 민필호閔弼

鎬(1898~1963)가 저술, 편집하였다.
당시 임시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5천 권을 인쇄하여 각지로 3천여 권을 보

내고 중국 조야朝野로부터 찬사를 받았는데 한국혼의 정신에 탄복하였다고 한다. 
남은 1천여 권은 광복 후 한국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폭격으로 모두 불탔다고 한다.

— 글. 은정태(역사디자인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증언한  
『중한외교사화中韓外交史話』 

민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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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중한외교사화』는 크게 서문, 1~4집,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自序

第一輯 中國護法政府承認韓國臨時政府始末實記

第二輯 韓國魂

第三輯 兒目涙
第四輯 申圭植先生傳略

附錄 拙巢子序 胡政之序 潘是漢序

서문에 책을 편집, 간행하게 된 동기를 밝혔는데, 국민당의 호법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을 표본으로 삼아 현재(1942)의 임시정부 미승인이라는 난관을 극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집은 1921년 임시정부 외무총장 신규식이 손문의 호법정부를 상대로 벌
인 외교를 기행문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필호가 집필한 것으로, 임시정부의 
초기 외교정책 연구에서 많이 인용하는 저술이다. 제2집은 신규식이 1916년에 
집필한 것으로 굳은 독립운동 의지를 드러내며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제3집은 신규식의 한시집으로 모두 16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제4집은 제목 
그대로 신규식의 생애사인 셈이다. 부록은 2집 「한국혼」의 서문에 해당한다.

이 책을 집필, 편찬한 것은 충칭 임시정부의 외무차장으로 있던 민필호가 
1940년대 초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독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중국의 국부인 손문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였는데 국민정부가 왜 승인을 꺼리

는가를 지적하여 중국의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당초 민필호가 지은 책 이름

은 ‘『중한외교사화』’가 아니라 제1집의 제목인 ‘『중국호법정부승인한국임시정부

시말실기中國護法政府承認韓國臨時政府始末實記』’였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외교 증언

제1집은 1921년 손문의 광둥 호법정부를 상대로 신규식의 외교활동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 임시정부는 성립 후 미 ·영 ·불 ·중 등의 국가의 동정을 얻고 나아가 각국 
정부와 접촉해 정식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 이 중 가장 먼저 노력한 것은 중국의 승
인이었다. 또 1921년 11월에 개최될 태평양회의(워싱턴회의)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한국 문제를 회의에 제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를 위해 신규식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을 전권특사로 파견하였고, 그는 국서를 휴대하였다. 이것은 임시정부

의 첫 특사파견이었다. 이때 외무차장 대리 겸 외사국장 박찬익朴贊翊이 부사로, 민
필호가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신규식은 광둥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인들에게 한
국의 독립운동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한 ‘대한민국임시정부경고중화민국각계제군

자서大韓民國臨時政府敬告中華民國各界諸君子書’를 발표하였다. 인도주의적 입장, 세계

평화를 위해, 중국이 일본과의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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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국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과 순치脣齒의 관계로 일본의 중국침

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제1집은 3 ·1운동 후 성립된 임시정부가 각국으로부터의 협조와 승인을 얻

기 위한 노력이 나오게 된 배경 소개, 광둥의 호법정부와의 외교 기록, 다양한 인
사들과 면담록, 동시에 광둥 및 마카오 등지의 기행기 성격을 지니고 있다. 9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이동 중에 홍콩, 광저우, 마카오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10월 3일 손문을 만난 신규식은 임시정부와 호법정부의 상호 승인, 한국학생

의 중국 군관 학교 수용, 차관, 독립군 양성에 필요한 조차租借 허용 등을 제시했

다. 손문은 차관과 조차지 허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
신규식의 광둥 호법정부 방문과 교섭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 임

시정부는 호법정부로부터 ‘사실상’ 승인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의 기반

이 마련될 수 있었다. 1922년 2월 호법정부 광둥 주재 임시정부 대표로 박찬익이 
파견되었고, 1921년 9월 광둥에서의 중한협회中韓協會 결성, 이듬해 9월 상하이에

서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가 결성될 수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황포군관

학교 등 무관학교로 학생 파견, 임시정부 외교활동 지원 등을 국민정부로부터 이
끌어낼 수 있었다. 

손문은 호법정부 자체가 아직 광둥성이라는 한 부분만을 장악하고 있고 다
른 국가의 승인을 얻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신규식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북벌계획이 완성되면 전력을 다하여 한국의 독립운동

을 원조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계자인 장개석蔣介石의 중국국민당 정부도 손문의 
뜻을 받들어 나갔다. 그런데 손문을 비롯한 중국 혁명파 지도자들은 전통적 중국 
중심주의 내지 중화주의적 입장에서 한국독립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담 과
정에 열국에 의한 “시모노세키조약 불승인”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청일전쟁에서

의 청조의 패전을 인상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한국 멸망의 원인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한국혼｣

제2부 「한국혼」은 신규식의 유작으로 민족주의를 각성시켜 독립의지를 고취시킬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한국혼」은 1912년 동제사 설립 당시 연설했던 것을 모아 
1914년에 탈고했으며, 1920년 상하이에서 창간한 『진단震壇』의 ‘통언痛言’란에 연
재하였으며, 그래서 「한국혼」을 일명 「통언」이라고도 하였다. 1939년 충칭에서 중
문으로 초판을 간행하였고, 1955년에는 대만에서 증보판이 간행되었다. 국내에서

도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중한외교사화』의 부록으로 있는 세 편의 서문은 모두 「한국혼」의 서문에 해

당한다. 상하이에서 의사이자 문학가로 활동했던 졸소자拙巢子(1868~1937, 조영보

曹颖甫), 언론인으로 『대공보大公報』 창립자 중의 하나인 항일언론인 호정지胡政之

(1889~1949, 호림胡霖),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광둥에서 베트남유신회를 조
직한 베트남 혁명가이자 『월남망국사』로 널리 알려진 반시한潘是漢(1867~1940, 반패

주潘佩珠(Phan B i Châu)) 등이 이들이다. 부록의 집필 시기는 모두 상이하여, 졸소자

의 서문은 1916년 3월이고, 호정지의 서문은 1923년 9월, 반시한의 서문은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 임시정부의 자료



25

6월이다. 특히 호정지는 「한국혼」을 신규식의 ‘영혼 불멸한 결정체’라고 하였다.
『중한외교사화』의 서문에 민필호는 「한국혼」을 ‘한국인에게 고하는 서書’로서 독

일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 미국의 노예해방선언이나 남송의 문천상文天祥

이 원나라에 끝까지 항전하여 옥중에서 지은 ‘정기가正氣歌’와 비견된다고 하였다. 
신규식은 1909년 대종교에 입교했다. 국망의 원인을 선조와 교화 및 종법宗

法을 잊고, 이순신이나 거북선과 같은 선조들의 공렬功烈과 이기利器를 잊고, 국사

國史를 잊고, 국치國恥를 잊은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은 단군문화와 
대종교를 바탕에 두고 교육하여 한국인들의 민족정신 응집, 민족자존 회복, 민족 
정체성 확립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곧 단군민족주의로서, 임시정부의 설
립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단결을 호소하였다. “우리가 진실로 민족주의를 품은 채 
조국광복을 핵심으로 삼아 힘써 나아가며 어려움을 피하지 않음에 이와 뜻을 함
께하는 이들이라면 고향, 종파, 남녀노소, 가깝고 멂, 유명과 무명, 개인과 단체, 
온건과 급진파, 숨어있던 드러나 있던, 농부와 장인, 상인과 선비 등 계급을 막론

하고 모두 우리의 동지이다.”라고 하였다.
「한국혼」의 내용은 신규식이 관여한 박달학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내외의 친우와 교류하며 민족의 치욕과 독립을 각성시켰던 「아목루」

제3집 「아목루兒目涙」는 신규식의 시문이다.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할 때부터 1922
년 사망할 때까지 지은 오언과 칠언의 170여 편을 싣고 있다. 「아목루」는 신규식의 
자호自號인 ‘예관睨觀’의 ‘예 ’자를 파자해 ‘어머니의 나라를 떠난 아이 눈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 민필호는 신규식의 문장에 대해 “선생은 문장에 능
숙할 뿐만 아니라 시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는데 그의 시들은 대부분 감정이 격
앙되고 비분에 넘치며 정열로 충만된 작품들이었다.”라고 평하였다.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상하이로 오기까지의 망명 과정이나 고향에 대한 그
리움을 담거나, 생일의 감회, 홍명희, 박은식, 안창호를 비롯한 친우들, 나철 등 대
종교 지도자나 손문 등 중국 혁명가들과 우정을 말하거나, 망국인으로서의 울분

과 각성, 그리고 해외로 떠나가는 유학생을 격려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를 통
해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고, 또한 동시에 젊은 지사들을 독려하며 독립

운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때 한국의 역사 유적, 이순신과 안중근을 비롯한 민족

의 영웅, 대종교 등의 민족종교 등을 창작의 소재로 삼았다. 
1912년부터 문학조직인 남사南社에 참여하면서 지은 시가 다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망명 지식인과 현지 중국 혁명가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만들었다. 신규식

은 신해혁명의 시적 형상화, 송교인宋敎仁 등 사망한 중국인 혁명가들에 대한 애
도, 군벌 및 일제의 중국 침략에 대한 규탄, 중국인들에게 조선 망국을 교훈 삼아 
전철을 밟지 말라는 내용을 시로 표현했다. 

이처럼 신규식의 한시에서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망국에 대한 애통

함, 일제에 대한 강한 분노와 조국광복에 대한 신념, 중국혁명에 대한 상찬賞讚과 
변화 기대 등을 담고 있었다.

『중한외교사화』의 제2편 「한국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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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의 전기

제4집은 민필호가 정리한 예관 신규식에 대한 간단한 전기이다. 신규식에 대한 연
구는 모두 이 글에서 출발한다. 본문에 「한국혼」 간행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충칭에서 「한국혼」을 출간한 1939년 이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식의 
인품, 한말 국난과 두 차례의 자살 기도,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중국과 혁명교육 
사업, 애국적 종교관과 고려사高麗寺 수축, 「한국혼」 집필 배경과 의의, 임시정부 승
인 획득과 광둥 진형명陳炯明의 반란, 43세의 임종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명교육사업, 대종교의 국교화, 「한국혼」 집필, 임
시정부의 호법정부 외교 등이 비중 있게 기술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신
규식의 가장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특히 망명 직후부터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만들어 송교인, 호한민胡漢民, 요중개廖仲愷 등 중국 혁명

운동가들과 교류하여 후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과 운영에 밑돌을 놓을 수 있었

다. 또 다양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박은식, 김규식, 신채호 등과 동제사

(1912)를 조직해 많은 동지들을 불러 모았다. 또 박달학원을 개설하고는 청년들

에게 군사훈련과 문화교육을 시켜 많은 청년들을 미주나 유럽, 중국 등의 대학과 
군사학교에 보냈다. 또 이처럼 신규식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 상하이 
망명인사들의 중심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

『중한외교사화』는 충칭 임시정부의 외사국장이었던 민필호가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1942년 충칭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장개석 정부에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편집, 간행하였다. 그래서 21년 전 광둥에서 신규식과 손문의 외교교섭에서 양국 
정부 승인 및 중국 정부의 지원을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간행 과정에 신규식의 유고 성격의 글들인 「한국혼」과 「아목루」가 취합되었고, 여
기다 「신규식약전」이 덧붙여지면서 장인 신규식의 생애를 총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단행본으로 묶이게 되었다.

『중한외교사화』는 상하이와 광둥에서 신규식의 역동적인 활약만큼이나 많은 
후속 자료간행과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다. 임시정부의 초기 외교교섭을 
비롯하여, 신규식의 상하이 망명자들에게 대한 혁명교육과 제 단체와의 관련성, 
신규식과 대종교의 관계, 신규식과 임시정부의 관계 등이 연구되었고, 망명 인사

의 고뇌를 한시를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의 신문자료, 일본공사관 기
록, 임시정부의 공식기록 등을 참고하여 『중한외교사화』를 비판적으로 수정, 보
완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중한외교사화』는 중국 남부 상하이와 광둥에서 신규식을 비롯한 해
외 망명인사들이 중국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을 연계해 접근하려 했던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기록이라 하겠다. 

동제사의 주요 요원, 왼쪽부터 신채호, 신석우, 신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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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소병국(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사

28 ● 모두의 독립운동 — 세계의 독립운동

‘세계의 독립운동’에서는 대한민국과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독립운동〉이라는 동일한 역사 경험을 공유하여 세계사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가치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와 각 나라가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을 보고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이유를 돌아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편집자- 

현재 인도네시아공화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이어

진 섬나라로 17,000개 이상의 섬이 있으며 세계에서 14번째로 넓
은 나라이자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주요 교역 통로에 위
치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끊임없는 
민족운동으로 독립을 추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디포네고로 전쟁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네덜란드는 전쟁 중에 영국에 
망명 정부를 세우고 위탁했던 자바의 영토를 반환받았다. 이때부

터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 지배에 착수하면서 자본

자바 전쟁이 끝난 후 디포네고로 왕자가 체포되는 모습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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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장 경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자 자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자바의 임대차 관습법이 흔
히 무시되어 많은 귀족과 농민의 반발을 샀다. 

이즈음에 인도네시아 역사상 손꼽히는 위인인 디포네고로가 
자바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자바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마
따람 왕국의 장자 왕자로서, 그리고 이슬람 신비주의자로서 자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디포네고로 주위에 추종자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1825년 디포네고로가 반反네덜란드 봉기를 일으

키자, 네덜란드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농민, 귀족과 이
슬람 지도층이 동참했다. 봉기는 욕야까르따에서 발발해 곧 중부

와 동부 자바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1830년 3월에 
디포네고로가 체포되어 술라웨시의 마까사르로 추방되면서 그 
기세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그는 1855년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 태동하기 이전에 네덜란드의 식민 지
배 착수에 대한 인도네시아 전통 세력의 저항은 그렇게 끝나고 말
았다. 1825～1830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던 이 봉기를 ‘자바전쟁’ 
또는 ‘디포네고로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을 계기로 자바 전
역에서 확고한 지배권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이제 이 지역을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군도 전역으로 식민지 확장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슬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인도네시아 근대 민족주의 운동은 중국인에 대한 경제 투쟁을 내
세운 이슬람 단체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09년에 전직 공무

원인 띠르또아디수르요가 바타비아(지금의 자까르따)에서 ‘사레

깟 다강 이슬라미야(무슬림 상인 연합회)’를 설립했다. 바띡(전통 
방식으로 염색한 천) 산업에 종사하는 자바의 토착 자산가 단체로

서 그 설립 목적은 당시 바띡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
국인에 맞서는 것이었다. 

1911년 띠르또아디수르요의 권유로 사만후디가 수라까르따

(지금의 솔로)에서 ‘사레깟 다강 이슬람’(이하 SDI)이라는 또 하
나의 토착 자산가 단체를 만들었다. SDI는 이어 오마르 사잇 쪼
끄로아미노또에 의해 ‘사레깟 이슬람’(이하 SI)으로 재건되었다. 
이후 SI는 중국인과의 경제 투쟁을 넘어 식민 정부에 자치를 요구

하는 정치 투쟁으로 그 노선을 변경했다. SI는 오마르 사잇 쪼끄

로아미노또의 지도력 하에 1920년대 초까지 인도네시아 자치 운
동의 중심이 되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은 급
진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노동 운동 지도부 가

운데 종전 인도네시아 반식민지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
로운 사상 즉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은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인 
스네이블리트에 의해 처음 유입되었다. 1914년 5월 그는 수라바

야에서 동인도사회민주연합(이하 ISDV)을 창설했다. 1917년에 
100여 명 정도의 인도네시아인이 가입했다. 그들 중엔 뒤에 인도

네시아 대표적인 공산주의자가 되는 스마운 ·딴 말라까 ·무쏘 ·다
르소노 등 젊은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1920년 5월에 ISDV
를 ‘동인도공산주의자연합’으로 개칭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공

산당(1921년)보다 일찍 아시아 최초의 공산당이 인도네시아에

서 탄생했다. 그들은 4년 뒤 당의 명칭을 인도네시아공산당(이하 
PKI)으로 변경했다.  

1925년에 접어들며 여러 도시에서 PKI가 주도하는 노동자

들의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1926년 11월~1927년 1월 초
에 PKI는 서부 자바와 수마뜨라의 미낭까바우에서 여러 차례 무
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 일련의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르

소노 등 PKI 간부와 노동 운동 지도자들을 포함해 약 1만 3000명

이 체포 ·투옥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첫 번째 반식민주의 
무력 투쟁은 실패로 끝나면서 PKI는 거의 괴멸되었다.       

1920년대에 이슬람과 공산주의 색채를 띠지 않은 이른바 ‘세
속적’ 민족주의 단체들이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나타났다. 국외

에선 모함마드 하따를 위시한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이던 인도네

시아 학생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들은 1922년에 민족주의 정치 
단체인 인도네시아협회(이하 PI)를 출범시켰다. 한편 이 무렵 국
내에선 수까르노가 그와 유사한 민족주의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

했다. 1925년 수까르노는 찝또 망운꾸수모와 함께 반둥스터디클

럽을 결성했다. 1927년 7월 4일 이 클럽의 주도로 서부 자바의 고
원 도시인 반둥에서 인도네시아국민협회가 결성되었다. 1928년 
5월 이 협회는 인도네시아국민당(이하 PNI)으로 개칭했다. 

PNI는 인도네시아 통합을 도모하고, 식민 당국과 타협 ·협력

을 하지 않으며, 대중 운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민족주의를 고양

해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그 투쟁 목표로 정했다. 1929년 말까지 
PNI의 당원이 급속히 증가해 그 수가 1만 명에 달했다. 1929년 
12월 식민 당국은 수까르노를 비롯해 PNI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수까르노는 공공질서를 해쳤다는 죄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반둥의 수까미스낀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PNI는 식민 당국의 
강력한 탄압을 예상하고 1931년 4월 자진 해산했다. 네덜란드 유
학생 집단은 1931년 12월에 PNI의 자진 해산을 비난하며 인도네

시아국민교육, 약칭 PNI-Baru(새로운 PNI)를 설립하고 하따를 
당수로 추대했다. 1934년 2월에 모함마드 하따도 체포되어 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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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보벤 디굴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식민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1934년 말까지 반식민주

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구금되었고, 비타협을 지향하던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 설 땅을 잃게 되었다.

민족주의 운동의 새로운 전기

중일전쟁(1937～1945)의 장기화로 석유 ·주석 ·고무 등 전략 물자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일본은 새로운 공급지가 절실한 상황

에서 시선을 동남아시아로 돌렸다. 그 중 전략 물자 보고인 인도네

시아군도가 그들의 주요 관심 지역이었다. 일본은 1942년 3월 8일 
동부 자바의 깔리자띠에서 네덜란드 총독의 항복을 받아 인도네

시아 점령을 마쳤다.    
1943년 초부터 전세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군정은 

준準군사 조직을 만들어 대중 동원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해 4
월에 보조군인 헤이호(병보兵補)가 조직되었고, 유사한 조직이 연
이어 생겨났다. 10월에 약칭 뻬따로 불리는 조국방위군이 창설되

었다. 또한 일본은 각종 협회를 구성했다. 1943년 10월 인도네시

아무슬림협회(약칭 마슈미)가 창립되었다.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 군정은 인도네시아 독립 운

동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독립’이란 미끼를 던
졌다. 이에 1945년 3월 그들은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이하 
BPUPKI)를 설립했다. 5월 말 BPUPKI의 첫 번째 회합이 자까

르따에서 열렸다. 수까르노와 모함마드 하따 포함해 참석자들은 
이 회합에서 향후 이슬람 국가가 아닌 세속 국가를 세우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수까르노는 한 연설에서 오늘날 인
도네시아의 핵심 국가 이념인 다섯 원칙 즉 빤짜실라(인도네시아

의 통일, 공정하고 문명화한 인본주의,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 유일신에 대
한 믿음)를 발표했다.  

1945년 8월 6일 수까르노와 하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는 독립 준비 실무 위원회가 발족했다. 하지만 8월 15일 일본

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그동

안 일본과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 지도자들이 논의해왔던 모든 독
립 준비 계획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급진적인 청년 집단은 
즉각 독립을 선포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수까르노는 8월 17
일에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했다. 

성공한 독립 혁명

1945년 8월 17일 독립 선언에 이어 8월 말 자까르따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네덜란드의 복귀가 임박하자 
공화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투쟁보다는 협상을 염두에 두고 1945년 11월에 친네덜란드 인사

인 수딴 샤흐리르를 내무 장관과 외무 장관을 겸한 수상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1946년 11월 15일에 수딴 샤흐리르와 네덜란드가 링가자띠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골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주권을 
자바 ·마두라 ·수마뜨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네덜란

드의 지배권을 인정하며, 양측은 1949년 1월까지 네덜란드연방

의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공

화국은 군도의 일부만을 차지하는 소小국이 되었다. 이 굴욕적인 
협정의 여파로 결국 1947년 6월 26일 수딴 샤흐리르는 수상직에

서 물러나야 했고, 또 다른 친네덜란드 인사인 아미르 샤리푸딘

이 새로운 수상이 되었다. 그러자 7월 20일 네덜란드는 15만 명 
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1948년 1월 아미르 샤리푸딘은 자까르따의 딴중 쁘리욱 항
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군함 렌빌에서 네덜란드와 정전 협정을 
체결했다. 이른바 ‘렌빌협정’은 인도네시아공화국에게 네덜란드

연방 내의 한 주권국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 네덜란드연방 내에서 자바와 수마뜨라

의 일부를 다스리는 일개 지방 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협정의 후폭풍으로 아미르 샤리푸딘 내각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 같은 정치적 위기는 수까르노와 모함마드 하따를 다시 정치 일
선에 복귀하게 만들었고, 모함마드 하따를 수상과 치안 장관으로 
하는 비상 내각이 발족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하는 수카르노 (1945. 8. 17.)

30 ● 모두의 독립운동 — 세계의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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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약진이 목도되었다. 내전 중인 중
국에서 공산당군이 국민당군을 압도하기 시작한 데다, 소련의 베
를린 봉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 등이 서구 자
유주의 진영을 긴장케 했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9월 초에 전후

에 재건된 인도네시아 공산당 지지자들이 동부 자바의 마디운을 
점령하고 인도네시아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했다. 이에 대한 수까

르노의 결정은 단호했다. 9월 말 인도네시아 공화국 군대의 주축

인 실리왕이 사단이 마디운으로 진격해 치열한 전투 끝에 공산당 
세력을 진압했다.  

이른바 ‘마디운 쿠데타’는 특히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 사태는 당시 세계 도처에서 공
산주의가 약진하던 가운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반공산주

의 체제라는 것을 서방 세계에 분명히 각인해 주었다. 이 쿠데타 
진압을 기점으로 그동안 수까르노를 사회주의자로 의심해온 미
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이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을 적극적으

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1948년 

12월 10일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이 무렵 네
덜란드의 무력 행동은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

히 미국은 네덜란드에 대한 원조를 연기하고, 마셜플랜에서 네덜

란드를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1949년 8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원탁회의에 따라 12월 27일 수까르노와 하따

를 각각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한 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독립 혁명이 결실을 맺었다. 요약하면, 
독립 투쟁 운동의 내적 동력과 유리한 국제 환경이 결합되어 동
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
이다.

하리 머르데까

매년 8월 17일이 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리 머르데까’(독립

기념일)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개최

한다. 우리나라의 엄숙한 광복절보다는 축제 분위기가 난다. 특히 
국기(‘상 메라 단 뿌띠’) 색상으로 매치한 빨갛고 하얀 옷을 입고 흥
겹게 이벤트를 벌이는 장면이 이채롭다. 아마도 혁명을 통해 독립

을 쟁취했다는 그들의 자부심의 발로인 듯하다.

국기를 들고 독립기념행사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청년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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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기념관 — 특집 32 ●

기념관에서 운영한 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탐방단 총 20명을 
선발하여 6.1.(토) ~6.10.(월)에 9박 10일 동안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탐방지역은 중국 상하이, 자싱,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충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경로에 따라 사적지 탐방이 
진행되었고 탐방 현지에서 탐방 참여 체험프로그램인  
독립신문 만들기, 도전! 임정골든벨, 탐방단 서명포 및 인물카드 꾸미기, 
세미나 등의 워크숍도 함께 이루어졌다. 탐방 미션으로는  
조별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였다.

이번 1차 국외 대한민국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사적지 현장에서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사람들의 흔적과 역사를 체험함과 동시에 전문 
역사강사,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의 설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동시기를 직접 겪은 임시정부 
요인의 회고록을 주제로 한 학예연구사의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의 호기심과 참여도를 극대화하고 탐방에 대한 관심을 임시정부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상
하
이

류
저
우

이번 탐방은 ‘울림’을 주는 탐방이었다.  
탐방을 하며 ‘임시정부를 느끼며 빼앗긴 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건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울림을 받았다. 임시정부의 위대한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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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싱

, 항
저
우

창
사

광
저
우

사적지 탐방 순서

충
칭

소수의 인원과 전문가가 동행해서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노고에 대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적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국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많은 노력들을 9박 10일 
동안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사진 출처 이세현

정말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적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난
징



기념관 — 학술/연구34 ●

연구교육과 

기념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총서 4집 
『제시의 일기』를 발간하였다. 제시의 일기는 임시정부에서 생계부 
차장 등을 역임한 양우조와 충칭 한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한 최
선화 부부 독립운동가가 쓴 두 딸의 육아일기이자 임시정부 활동 
기록이다. 첫째 딸인 제시가 태어난 1938년 중국 호남성 창사長沙

에서 쓰기 시작하여 광복 후인 1946년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제시

와 제니(제경) 두 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가
족들의 삶,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날 그
날 직접 보고 느낀 임시정부 요인들의 희로애락과 독립운동 상황

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번 자료총서는 
임시정부 생활사이자 독립운동 자료인 제시의 일기 원본을 모두 
촬영하여 활자본과 같이 실음으로서 독자들이 더욱 실감 나게 읽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념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편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임시정부의 정신

과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총서 제4집 -  
『제시의 일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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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적 소양 및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월간 인문학 강좌의 세 번째 강연으로 〈도슨트에게 
듣는 미술극장〉이 진행되었다. 강연자인 도슨트 정우철은 기존 작
품 위주의 전시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들의 삶을 함께 설명하는 방
식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네 번째 강연은 6월 25일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과학탐험가 문경수가 진행하였다. 문경수 탐험가는 나사

(NASA)의 우주 생물학자들과 인연이 닿을 수 있었던 과정, 호
주 ·몽골 ·알래스카 등 지질학적인 명소에 대한 탐험, 조난을 당해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사연 등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 강연은 7월 24일 〈광야의 초인, 이육사〉라는 주제

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로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장이 나와 항일저항시인 이육사에 대한 밀도 높은 강의를 진행하

였다.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에는 박소영 작가가 〈세계 뮤지엄 여

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간 인문학 강좌는 별도

의 사전 신청이 없는 무료 강연으로 강연 당일 시간에 맞추어 기
념관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강연 일정은 기념관 공
식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 등 기념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행

사 〈‘꿈갓흔’ 어린 날〉을 운영하였다. 색깔 점토로 오늘날의 어린이

들이 임시정부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만들어 보는 〈임시정

부 어린이 ‘임정둥이’〉와 독립운동가의 옷을 소재로 한, 추억의 종
이인형 만들기 놀이 〈독립운동가의 옷〉 등을 비롯해 총 5종의 프
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기념관을 찾은 많은 어린이들이 독립운동

가들의 어린 날을 추억하며 오늘날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린이날 행사를 기획하였다.

6월 5일부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일상 속에서 살아

제3, 4, 5회 월간 인문학 강좌 운영 어린이날 및 호국보훈의 달 계기 문화행사 개최

기념관 — 교육/행사36 ●

행정관리과 전시운영과

〈’꿈갓흔’ 어린 날〉 참여자 작품

제3회 월간 인문학 강좌 〈모두의 유월〉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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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훈을 실천하며, 모든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 〈모두의 유월〉을 개최하였다. 사진을 찍으며 호국보훈의 달
을 기념하는 〈유월의 사진관〉과 색깔 점토로 순국선열과 호국영

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꽃을 만드는 〈추모의 꽃밭〉을 상시 
운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운동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작은 전시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임시정부 외교관

의 방〉을 선보였다. 전시는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사 개괄’, ‘세
계에 독립의 목소리를 알리다’, ‘독립을 써 내려가다’, ‘외국인 독
립운동가를 만나다’를 소주제로, 임시정부 외교사와 관련된 사진, 
문서, 영상자료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전시와 연계하여 주제별 

기간별로 체험행사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념관을 찾
은 관람객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돌
아보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였다.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 전시장 전경



특집 — 교육/행사38 ●

기념관은 초 중등 교원(교장, 교감) 85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기념관 인근(서대문구, 마포구, 은평

구) 지역연계 학교관리자 자율연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 임정특별시〉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기념

관에서 개관하고 처음 개최한 교장, 교감 연수로 6월 21일(교장대

상)과 6월 28일(교감대상) 두 차례에 걸쳐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이루어졌다. 연수는 김희곤 관장님의 강연, 상반기 특별전 전시해

설, 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소개, ‘작전명: 0411’ 교육프로그램 체험, 
서대문형무소 해설 및 자율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날 자율연수에 참가한 관리자들은 상설전시실 연계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작전명: 0411-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을 직접 수행해 보면서 교구재를 통해 상설전시실 전시물을 학습

하고, 기념관 현장교육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024년 지역연계 학교관리자 자율연수 운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수업 적용에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수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었고, 체험을 
팀 동료와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연수로 기념관이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 감 자 율 연 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볼 있다는 게 좋았고, 체험교육은 
활동적이어서 학생 교육활동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연수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내용의 전문성이 높았고, 임시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관심했던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 장 자 율 연 수

연구교육과

‘작전명: 0411’을 체험해 보는 참가자들

지역연계 학교관리자 자율연수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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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운영과

지를 갖도록 마련되었다.
〈기억의 밤〉은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를 감

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초 하모니시스트인 박종성 하
모니시스트가 민요-새야 새야 등을 선곡하여 연주함으로써 참가

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네모난 작은 회고록 속에 다양한 사람

의 인생이 펼쳐지듯, 작은 하모니카로 다양한 연주를 들을 수 있
었다. 연주회 다음으로 전시기획자가 들려주는 해설과 함께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특별전을 관람했다. 전시자료를 대여한 분들은 
더욱 뜻깊은 자리로, 참가한 독립유공자 2세, 3세가 만나고 서로

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전시, 자료 수집 등 기념관을 이루는 중

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기념관은 〈기억의 밤〉과 같이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보훈가족 간, 기념

관-보훈가족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 

기념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25일, 독립유공자 후손

을 초청하여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와 연계한 프
로그램 〈기억의 밤〉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의 가
족들이 기념관과 보훈문화를 향유하고 보훈가족으로 자긍과 긍

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억의 밤〉 개최

박종성 하모니시스트의 연주

〈기억의 밤〉에 참가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기념관 타임라인

기념관 — 소식40 ●

2024 0501~ 0731

5월 2일
2024 박물관 ·미술간 주간  
〈뮤지엄 X 그리다〉 참여

5월 5일
어린이날 계기 문화·체험행사

〈‘꿈갓흔’ 어린 날〉 개최

 복합문화공간, 4층 전망대

5월 26일
제1차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

 의정원홀

5월 28일
임정기념관 월간 인문학강좌

〈도슨트에게 듣는 미술극장〉 운영

 의정원홀

5월

6월 6일
호국보훈의 달 계기 문화 ·체험행사

〈모두의 유월〉 개최

 복합문화공간

6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강원광복기념관

6월 21일
제2회 교원 자율연수 프로그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운영

 의정원홀

6월



2024 0501~ 0731

41

6월 25일
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억의 밤〉 개최

 복합문화공간

6월 26일
임정기념관 월간 인문학강좌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운영

 의정원홀

6월 28일
제3회 교원 자율연수 프로그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운영

 의정원홀

7월

41

7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여주박물관

7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7월 24일
임정기념관 월간 인문학강좌

〈광야의 초인 이육사〉 운영

 의정원홀

7월 31일
제1기 교원 직무연수

〈임시정부愛 빠지다, 학교 밖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

 의정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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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 소식

신나는 여름방학, 기념관을 찾은 여러분께 소중
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을 준비했습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과 함께 시원하고 의미 있게 여름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8~10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교육 안내 신청 링크

장소 및 전시기간

강원광복기념관

2024. 6. 20. ~ 2024. 9. 1.
여주박물관

2024. 7. 9. ~ 2024. 9. 2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024. 7. 23. ~ 2024. 9. 1.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많은 분들의 기증을 기다립니다.

기증 대상
¶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을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생활용품 등 역사자료
¶   출처가 분명하며,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

기증 문의
연구교육과 02-772-8794

유물 기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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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관람객 여러분들의 편
의를 위해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외국어 해설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니, 해설앱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매주 화~금 매주 토 ·일/공휴일                  
11:00 11:00
14:00 13:00(특별전시)
15:00(특별전시) 14:00
16:00 15:00(특별전시)
 16:00
장소

기념관 1층 안내데스크

접수방법

현장접수(회당 30명 이내 선착순, 별도 예약 없음)

단체해설문의 
전시운영과 02-772-8754/8760

전시해설 안내

전시 기간

2024. 4. 12.~ 2024. 9. 1. 

장소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 내용
회고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쓴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당시의 감정을 확인

2024 상반기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

전시 기간

2024. 10. 1.~ 2025. 2. 1.

장소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 내용
교육, 언론, 예술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를  
만들고 지켜내는 것 역시 독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조명

2024 하반기 특별전시 
〈문화의 힘으로 이룬 조국 독립(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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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다음 호에서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로세로 낱말퀴즈〉 

소식지 〈독립신문〉 관련 문의

E-mail: imjung0411@korea.kr

1.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이미륵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했던 헌법기관. 7부 1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국무회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5.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알리고,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  
다양한 OO 활동을 펼쳤다.

2. 상하이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경찰 기구의 명칭. 백범 김구가 이 조직의 국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 파리에 설치한 외교부서. 
『구주의 우리 사업』, 『한국의 독립과 평화』 등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를 관장하던 곳으로 현재 외교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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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외교사화』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펼친 외교활동을 기록한 

민필호의 저서

Declaring Independence 
to the World




